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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래할 AI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지 가끔 상상해 보지만, 솔직히 그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30~40년 뒤의 대한민국이 빌딩 숲 사이를 무인로켓택시가 날아다니는, 

SF 판타지에 나오는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적용된 도시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가정용 휴머노이드 

도우미에게 택시 예약을 주문하면, 집 앞의 도로에 무인자율주행택시가 예약한 시간에 맞추어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긴 하다.

경제, 사회, IT 기술 등 모든 환경이 불과 10여 년 사이에 급변하여 AI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함)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어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순조롭게 넘기 위해 어떻게 키를 잡고 조정해 나가야 할지 원장으로서 요즘 고민이 많다. 인재원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전통적인 통계조사(서베이나 센서스) 방법론 중심의 전문적인 

통계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 오면서도, 환경 및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데이터 및 

빅데이터 방법론, 데이터 사이언스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왔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보편화될 AI 시대에는 위와 같은 교육과정이나 지금과 같은 대응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어 현재 인재원은 미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먼저, 앞으로 AI 및 통계 융합형 전문교육과 리터러시 교육, 체험식 교육이 가능한 다목적교육관을 

2025년 9월에 준공하였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통계교육을 위해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교육전략을 보완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후 실행하려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AI 기술, 

AI 및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 등과 관련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확대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앞으로는 전통적인 통계조사 및 데이터 처리·분석방법 등에 관한 

전문교육 외에도 데이터 사이언스 및 AI 기술에 활용되고 있는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군집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시각화 등에 관하여 이론 교육과 더불어 문제 해결형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탁 타닥~ 타다닥~ 드르륵~ 툭!”

“에잇~ 또 틀렸네. 고친 후 다시 쳐야겠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1990년경에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일을 하던 생각이 나곤 한다. 

사방이 캄캄한 겨울밤에, 실내임에도 살을 에는 듯한 추위로 입김이 서리는 사무실에서 곱은 

손가락을 움직여 타자를 치다 보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오자가 나오기 일쑤였다. 그러면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고무나 커터 칼로 오자를 살살 지우거나 긁어낸 후, 다시 위치를 잘 맞추고 

타자를 이어 갔다. 만약 종이가 찢어지면, 처음부터 새로 쳐야 했다. 컴퓨터로 문서를 손쉽게 

작성하고 수정하는 지금과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일을 했나 싶다. 그때도 문명의 이기(利器)인 

컴퓨터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문서 작성, 검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스마트폰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에이전트가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시대가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최근 각종 방송과 신문, 유튜브 등의 매체를 보면, AI라는 용어를 놀라울 정도로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회자되며, 앞으로 빅데이터가 경제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식자층이 늘어난 것이 불과 10여 년 전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도 AI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사용되는지까지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AI라는 용어 자체는 들어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알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익숙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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